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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о 한중일 빈곤연구 국제컨퍼런스, 한중일 빈곤연구 출판관련 회의

□ 과제명

о [관련19-005-00]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DB 구축사업

□ 출장기간 

о 2019.11.08.(금)~2019.11.10.(일) 

□ 출장국가(도시)   

о 중국(북경)

□ 출장자   

о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1.08 중국(북경) 북경 출국, 북경 이동

11.09 중국(북경)
중국 

사회과학원

Goish Norimichi, 
Wang Chunguang 등

한중일 빈곤연구 국제컨퍼런스

11.10 중국(북경)
중국 

사회과학원

Goish Norimichi, 
Wang Chunguang 등

한중일 빈곤연구 출판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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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주요내용  

① 제6회 한중일 빈곤연구 국제컨퍼런스

일  시 11.09(토)~11.09(토) 09:30~18:00 

장  소 북경(중국 사회과학원)

참석자

Goish Norimichi, Yukihito Shimomura, Masato Shikata(오사카시립대), 
Wang Chunguang, Li Zhengang, Zhang Wenbo, Sun Jingfang(중국 
사회과학원 사회연구소), Li Bingqin(UNSW Chinese Social Policy 
Program), 노대명, 이현주,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세션 1

○ Poverty and Inequality in China(노대명)

   - 2019년 5월 발표내용을 업데이트한 형태로 책의 Introduction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음. 이 원고는 이후 구체적인 원고로 집필된 후, 중국의 왕춘광 교

수와 일본의 고이시 교수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을 제안함

   - 발표의 핵심내용은 한중일 3국의 빈곤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인구 등 사회상황에 대한 특성비교를 통해, 각국의 사회보장정책과 빈곤

정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관련해서 

    ­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구성, 4차산업혁명

의 충격 등의 문제에 대한 기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근대화이론이 가정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의 공식부문으로의 흡

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서구와 달리 산업화에 따른 임노동인구 증가가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인구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것이 노인가구의 분리현상 심화와 그에 따른 사적노인부양시스

템의 와해 등을 지적하였음

  ○ 빈곤문제에 대한 기술과 빈곤정책의 흐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야한 비교분석틀을 

언급하고, 기존 서구의 비교분석틀이 한중일 3국비교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

운 분석틀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How to define and probe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Wang 

Chunguang)

   - 발표의 핵심내용은 중국의 빈곤역사에 대한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노동과 소득 중심



- 3 -

으로 이루어져 왔던 빈곤연구를 <빈곤문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음. 이는 중국적 상황을 고려한 빈곤연구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었음

   - 논의과정에서 빈곤문화를 하나의 분석주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에 이

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빈곤문화는 분명 서구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연구주제임에 

분명하지만, 빈곤을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China’s social policy and poverty reduction(Bingqin Li)

   - 리교수는 먼저 중국의 빈곤정책의 역사를 20세기이후 단계별로 성격규정하고, 각 
단계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시너지 효과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

   - 이 발표문은 중국 빈곤정책의 역사를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의 관
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층위의 시너지로 대별하고 있음

    · 발전패러다임과 빈곤정책 패러다임 간의 시너지, 

    · 다양한 정책영역 간의 시너지

    · 동일한 정책영역 내 각 제도 간 시너지
   - 이 논문의 핵심요지는 중국에서 지난 20여년간 빈곤감소를 추동했던 경제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그에 따라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 흥미로운 점은 이교수가 중국의 현대사는 현 시진핑 체제하에서 빈곤정책의 시너
지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 끝으로 중국이 농촌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빈곤감소의 정책성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이는 실제로 현재 중국정부가 가장 역점적
으로 투자하고 있는 스마트팜 등의 대안적 농업기술혁신 시도와도 밀접한 관련

○ Age structure, Family Form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Japan(Masato 

SHIKATA)

   -  마사또 교수의 발표문은 일본에서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그리고 소득불평
등이 어떻네 구조화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음. 

    ·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 가구소득 서베이 
데이터로 전국가족소득지출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 NSFIE)와 생활환경종합실태조사(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CSLC).

    · 마사토교수는 이 두 가지 조사 중 NSFIE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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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관련해서 데이터의 추이를 비교하여 이를 논증하고 있음
   - 발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로움. 그것은 최근 일본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인구요인, 즉 인구고령화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주장

    · 국내에서도 수년전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과 격차확대라
고 보기보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이라는 주장과 논의가 있었음. 마찬가지의 맥락에
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 노동시장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판도 있었음

   - 인구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기에 20대~30대에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60대 이상이 되면 그것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 일본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 수십년전 청년세
대에게 가해진 충격이 이들의 빈곤 문제 또한 함께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음

   -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Living arrangement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각 집
단 내의 불평등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

□ 세션 2

○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ree countries(China, Japan, Korea)(이현주)
   -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다차원빈곤을 비교하고자 시도하고 필요한 정보와 정보의 

해석을 위한 배경에 대한 검토를 공유
   - 소득빈곤만으로는 삼국의 빈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공유. 이러한 취지에서 삼

국을 비교할 다차원 빈곤지수를 제안. 주거, 의료,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물질적 
박탈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비용, 비용의 과부담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

   - 이와 더불어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을 제안. 

    · 관련 연구 중 과거 1990년대 중국의 조정가처분 소득 빈곤의 변화와 한국의 
2000년대 조정가처분 소득빈곤의 변화를 비교. 해당 지표의 최근 정보의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  

   - 한편 각국의 다차원빈곤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배경정보를 구성하여 병행 비교
를 제안

   - 삼국의 다차원적 빈곤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검토 후 일부 초기결
과를 제시함. 

   - 이후 작업 진행에서 고려할 이슈를 작업 방식과 지표 구성, 그리고 각국의 상이성



- 5 -

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제안

    · 각국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집필의 방식으로 각국의 필진이 
각국의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안과 중국은 자체적으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여 집필하고 한국 필진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안 검토함.

    ·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중국이 특히 발전 수준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가용 자
료의 구성에서 상이하기 때문

    · 이 제안에 대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중국을 포함한 비교를 하는 것 제안됨. 예를 
들어 중국의 발전 수준을 고려한 지표 구성, 중국의 특정 지역(발전수준이나 자료
가용 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선택하여 한국, 일본과 비교하는 방안, 그리고 중국
과 일본, 한국이 과거 유사 시점을 비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각국에 다차원 빈곤을 집필하는 필진이 구성된 점을 고려 토요일에 개최된 집필준비 회

의에서는 각국의 필진이 다차원 빈곤을 집필하고 타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 Relativ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n China(Prof. Sun Jingfang)
   - 중국에서 주로 농촌의 빈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시빈곤 전국 빈곤에 대한 관심

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농촌빈곤 대응 정책이 개발되어 왔음. 

    · 1978년 2억 5천 만 명의 농촌 빈곤자들 존재, 국민의 25%, 농촌거주자의 30.7%
에 해당 

   - 중국의 빈곤율은 빈곤선의 설정과 무관하지 않게 변화

    · 빈곤선의 변경조정과 빈곤률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공유. 2000년 빈곤선은 1일 1
인당 .69달러, 2011년에는 1.83달러

    · 2000년대와 2010년대 농촌의 경우 빈곤선의 변경과 함께 빈곤율이 크게 감소
   - 도시 빈곤률은 작지만 최근 증가, 2000년 이후 제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증가 중

    · CHIP자료에 의하면 1988년 도시 가구빈곤율, 1.0%. 아직 중국에서는 도시빈곤을 
분석할 수 있는 공식 빈곤선 부재

   - 상대적 빈곤선의 빈곤율으로 도시와 농촌에 대한 비교를 시도
   - CGSS 2008-2015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면 2013-2015년 빈곤율이 변화, 중위 

30, 40, 50%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빈곤률이 증가

    · 동기 빈곤갭은 더 크게 증가하여 빈곤층 내 불평등이 악화 중임을 시사. 
2012-2013 해당 수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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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도시빈곤이 심화중이고 농촌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 영역별 박탈로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 빈곤층의 특성을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 고용, 건강 등에서 박탈위험 높음. 

○ The premature welfare stat: the implication on poverty in East Asia (Prof. 
Goishi Norimichi)

   - 발표의 핵심내용은 비서구권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탈산업화 없는 산업

화가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주장이었음. 이는 최근 수년간 아시아를 비롯한 비서구

권 후발복지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민사항이기도 함.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에는 아시아 각국이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로 인해 서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음

   - 이 주장은 참석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 그것은 실제로 한국이 지난 20년간 

경험했던 각종 사회문제가 탈산업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한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산업부문 진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서비스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 연구주제는 일본, 한국과 같은 미성숙 탈산업화국가는 서구와 다른 경로의 사회복
지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탐색적 분석을 시도. 구체적 하위 연
구문제는 아래와 같음.

Ÿ 일본과 한국에서 복지체계의 발전은 취약한가?

Ÿ 미숙한 탈산업화는 빈곤과 빈곤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Ÿ 대안이 있는가?

   - Rodrik(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숙한 산업화는 제조업 성숙 전 서비스 경제로 바
로 전환되는 특징을 초래

   - 전체 고용 중 제조업의 고용이 30%인지를 기준으로 산업화여부 판단. 한국과 일본
은 이 기준 상회 후 저하, 중국은 아직 이 수준 도달 못하였음. 

   - 늦게 산업화된 국가에서 복지발전이 어려운가? 분석결과, 국가마다 이 관련성이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보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 
파편화 고려하여 조세기반 수당의 장점을 검토할 것을 제안

Ÿ 욕구가 있는 지원 필요자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 기존의 급여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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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아 이 노력이 더 중요하여짐 

□ 세션 3

○ Policies for the Working Poor in Korea(김현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한국 근로연

령층 지원제도 수급자와 제도 변화 상황 공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18~64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

활사업에 참여해야 함.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있는 노동자는 2015년 19.4%에

서 2018년 14.5%로 기초생보 제도의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기능을 감소하는 추이. 

차상위수급자, 일반수급자도 감소하는 추세

   - 2020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구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취성패를 흡수. 

2020년 예산 35만명 대상 5,218억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결과(2017년, 자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중위소득 50%미만 근

로능력빈곤층 223만명, 60%미만 350만명인데 반해, 기초생보 19.4만명, 자활사업 

6.3만명, 취성패 34.4만명, EITC(70세미만) 144.2만명으로 공적현금지원을 받지 못

한 근로빈곤층이 매우 많음.

○ Rural Migrant Workers in Different Stages & Relevant Issues (Zhang Wenbo) 

   - 농민공 문제: (거시적 수준) 고용정책 환경과 노동시장 규제, (미시적 수준) 농민공 문

제도 각기 다른 발견단계와 각기 다른 이슈들을 가짐 → 법제도 변화와 복지제도의 

변화

   - 고용정책의 발전

 · (1978년) 개혁개방, 1차 농민공 발생

 ·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 2차 농민공 발생

 · (2008년) 최대 재화수출국, (2013년) 자원분배에서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변화

   - 중국 산업화의 발전단계

 · (1953~57년) 2천만 이상이 구직 위해 농촌부에서 도시부로 이동

 · (1980년까지) 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농민공 이동하면서 최초로 농민공 

문제 이슈화

 · (1980년이후) Two-wheel driven: 농촌 산업화-농민공들이 농촌 주변 타운으로 

이동, 도시산업화-지역을 넘어선 이동, 대도시(양쯔강 유역 등) 이동, 주로 외자유

치로 국가간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공장에서 노동(메이드인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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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이슈: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산업 성장, 자본은 국제적인 반면 산업인력은 중

국내 농민공, 농민공의 상대적 박탈과 개발권 이슈, 빈곤화

○ Hard Work but Not Wealthy: Why Young Migrant Workers Work in Poverty(Li 

Zhengang) 

   - 근로빈곤의 정의와 메커니즘

 · (정의)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취업했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가구의 

가구원”

 · (메커니즘) 낮은 노동소득(메커니즘 A), 배우자나 다른 근로연령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가구(메커니즘 B), 아동양육 비용 등 높은 지출(메커니즘 C), 각 원인간 관계

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을 설명하고자 함.

   - 분석자료와 방법

 · (자료) 2013년(표본수 7,257명)과 2017년(4,411명)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ion에서 8개 대도시에서 실행한 인구조사에서 농민공 

데이터

 · (분석방법)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분석결과, 중졸이하 교육수준, 저임금 노동자, 저숙련, 비공식부문, 노동계약을 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가구원 대비 취업자 수가 적은 대가족, 아동이 있는 농

민공 가구가 근로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음.

   - (제안) 합리적인 최저임금 설정,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 증대, 젊은 농민공에게 교

육과 훈련 기회 제공, 창업 기회 제공, 아동이 있는 농민공 가구 지원

② 2020년 한중일 빈곤 관련 저서 발간 기획회의 

일  시 11.10(일)~11.10(일) 09:00~11:00 

장  소 북경(중국 사회과학원)

참석자

Goish Norimichi, Yukihito Shimomura, Masato Shikata(오사카시립대), 
Wang Chunguang, Li Zhengang, Zhang Wenbo, Sun Jingfang(중국 
사회과학원 사회연구소), Li Bingqin(UNSW Chinese Social Policy 
Program), 노대명, 이현주,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책자의 향후 집필 및 발간계획 관련 논의)

   - 2019년 5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와 간담회에서 2019년 12월까지 각 챕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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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초고를 완성하고, 2020년 여름까지 한중일 3개국어와 영어로 책자를 발간하기

로 의견을 모았던 바 있음

   - 하지만 책자의 구성과 집필자 등에 대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책의 출판일정을 조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그에 따라 원고는 2020년 3월까지 완성하고, 동년 9월 이전에 책자를 발간하고, 그

해 10월경에 책자발간에 따른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음. 컨퍼런스는 일본 

오사카 또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 관련해서 일본측이 컨퍼런스 개최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오사카에서 개최하고, 여

의치 않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책자의 내용구성 관련 논의)

   - 금년 5월에 논의했던 책의 구성에서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 각 장

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가 있었음

   - 먼저 각 파트(총 4파트)의 집필방향을 조율한 Coordinator에게 향후 작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부탁하고, 당시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Coordinators를 결정하였음 : 1) 1부는 왕춘광 교수가, 2부는 노대명박사가, 3부는 

고이시교수가, 제4부 이슈는 고이시교수와 왕춘광 교수가 담당하기로 함

   - 제1부의 작업방향에 대해서는 빈곤문화에 대한 기술을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있었음. 

세부적으로는 왕춘광 교수가 빈곤문화에 대한 기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에 대해서

는 빈곤문화에 대한 기술이 주관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음

   - 제2부의 작업방향은 빈곤실태 분석과 다차원빈곤 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집필

을 하기로 하였고, 해당 연구진간 방법론과 데이터를 둘러싼 협의가 이루어졌음. 기

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간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하였음

   - 제3부의 작업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가급적 빈곤정책, 특히 공공부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중국상황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빈곤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제4부는 이슈로 5월 회의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정리하였음. 내용

구성과 관련해서는 농민공, 탈빈곤정책, 주거정책, 근로연계복지, 노인빈곤 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였음.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측에서 빈곤사례에 대한 집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소 긴 논의가 있었음. 결과적으로 새롭게 제5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 (각 챕터별 필자 결정) 

   - 각 챕터 집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측에서 추가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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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에 따라 중국측에서 1명, 일본측에서 유야마 아

쓰시, 한국측에서는 미정인 상태로 집필진 추가가 결정되었음

Composition of Book and the Authors

China Japan Korea
Introduction Co-authored by three teams (Wang + Goishi + No)

Part Ⅰ. Theory/History
(directed by Wang Chung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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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Chunguang Goish Norimichi No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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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Jing Fang Shikata Masato Lee Hyo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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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Goishi Norimichi)

Title of Paper : Please let us know the title of paper!

Liangchen Yuyama Atsusi Kim Hyeonkyeong

Part Ⅳ. 
Issues
(dir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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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Topics Title of Paper : Please let us know the title of paper!

Migrant workers Lizhengang(*)
Anti-poverty policies Liangchen(*)
Housing problems Wang Jing(*)
Child Poverty Ryu Je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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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poverty Zhang Wenbo Shikata Mas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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